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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의 10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언어권의 연구

참여자 1차 12명과 2차 22명을 대상으로 실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

정에서 이민자의 한국어 발음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가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최종 완성된 한국어 발음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모국어 간섭에 의존하지 않고,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활용하여

한국어 발음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발음

교육을 단순한 모방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자기 점검과 조절이 가능

한 학습으로 확장함으로써 발음 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실

제 적용 가능한 실천적 교육 모델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어 발음 교

육은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과 역할 수

행을 위한 새로운 학습으로 확장되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이민자의

한국어 발음 학습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넘어 한국사회 정착에 일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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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어 경제·사회·문화가 긴밀하게 교류되기도

하고 국가를 초월한 이주도 가능하게 되었다. 통계청(2023) 조사에 의하면, 한국 거주 외국

인은 약 2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근로 이민자와 결혼이민자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

는 이들을 위해 언어 및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

들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이로미·최서리,

2015), 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거나 정착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전체 이민자와 비교했을 때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나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이수 비율

은 상당히 높지만(오선정, 2024), 여전히 이들은 언어 문제(43.4%), 외로움(28.8%), 문화차이

(27.8%)를 한국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통계청, 2023). 특히 언어적 차이로 인해

가정의 화합과 소통에 방해받고 있으며(김정민·한상길, 2015; 백지은·원종숙·김성길, 2019),

언어 문제 중에서도 한국어 발음은 대화 상황에서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라

고 할 수 있다(유경아, 2021). 이에 한국어 발음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 양적 성장과 함께 의

사소통적 교수 이론이 관심을 받았지만(최은규, 2020), 이때 발음 교육의 목표는 상호 이해

가능한(intelligible)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되면서 발음이 의사소통의 기능 수행에 역할이 크

지 않다고 보았다(조성해, 2024). 하지만, 의사소통은 화자의 생각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이므로 정확한 발음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임주연, 2019). 이민자들은 한

국어 발음의 부정확성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말을 흐리거나 어려운 발음을 피하게 되어 타

자와의 소통 및 관계에 어려움으로 이어진다(윤선숙·송현정, 2022; 조완철·조위수, 2018). 그

러므로 정확한 발음은 한국 생활에서의 자신감과 소통 및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민

자들 자신도 가장 배우고 싶은 지식이 발음이며(김선정, 2018), 한국어 발음 학습의 목표도

단순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을 넘어 원어민과 가까운 발음 구사로 설정하고 있다(정지

은·임수정, 2024).

현재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은 초급단계에서만 음성 자료를 듣고 최대한 비

슷하게 따라 말하는 방법(양지선, 2021)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음은 지도하는 교사

나 한국어를 제1 언어로 갖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이해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기능

이다(최현정, 2019). 이민자들의 특별한 노력 없이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음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또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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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습득한 후에 이루어지는 제2 언어이고, 제2 언어의 발음 영역은 모국어 학습과는

차별화된 발음 학습 전략 사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발음 학습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임주연, 2019). 또 발음 교육은 이민 초기 또는 한국어 학습 초급 시기부터 제대로 배

우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윤선숙·송현정, 2022).

대표적인 제2 언어의 발음 교육은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 분석

하여 교육하는 대조 분석적 방법(박세진, 2011, 2012; 임흥수, 2018)과 목표어의 음운 체계

안에서 분절음과 초분절음을 지도하는 조음 음성학적 방법이 있다(김형복, 2006; 박해연,

2004). 그러나 정확한 발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음절 발음의 이해는 물론, 입 모양과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실제로 발화되는 현실의 음운 규칙 등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는 한 음

절의 발화는 많지 않고 음절과 음절의 연결로 발화하며, 이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으로 인

하여 글자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과 글

자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발화의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음운 규칙과(리옌, 2021) 음률 단위의 발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한

국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권경근, 202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 언어의 발음 교육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민

자들에게 적용되어 체계화된 발음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과 이들 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

인 한국어 발음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와 함께 적절한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의

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어 발음 교육은 취미나 학문의 목적이기보다

이민국에서 안정적인 삶의 시작이고,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해야 하는 교육

이다. 특히 성인 학습자의 제2 언어 습득 중 발음 영역은 많은 어려움이 동반한다고 알려

져 있듯이(정지은·임수정, 2024), 이민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한국어의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

서 한국어 발음의 최초 교본서인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김재순·전병운, 2017).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로 구성된 발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개

발된 프로그램을 이민자에게 제공한 후, 교육에 참여한 이민자들의 한국어 발음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한국어 발음 학습 경험이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

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의 학습 경험 및 효과

는 무엇인가? 셋째, 프로그램 실행 성찰을 통해 최종 구성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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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과 한국어 발음 교육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주민, 공동체, 지역사회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Community와

라틴어 Communis의 공유, 공통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인간이 생존과 바람직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의사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언어나 몸짓

으로 주위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신진경, 2017), 이때 듣기와

읽기의 언어 표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하고 전

달하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허용 외, 2024).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

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면서 음성 언어의 활동으로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을 동시에 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창덕 외, 2010). 이때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은 발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경근, 2016). 바르지 못한 발음은 단어의 의미 이해

는 물론이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자존감 및 성공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휘와 문법 규칙에 대한 지식과 함께 발음 교육이

필요하고(Prashant, 2018), 발음 교육의 목표는 발화를 완전하게 발음하는 것이다(권경근,

2016). 성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언어의 발음은 학습자의 인지능력과 관계가 없으며

언어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학습자는 자신감 상실로 말하기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그 반대로

정확한 발음은 대화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학습자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 외국

어에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갖는다. 새로운 언어의 발음을 학습할 때 성인 학습자들은 자

국어의 특성이 남아있어 발음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한국어 발음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성희, 2016).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 교육은 제2 언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민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

다. 초등학교 2015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한국어의 발음 교육 시간을

추가하고 발음을 포함한 한글 해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7).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업 시수를 증가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한글 해득과 발음, 문

식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소리만 듣고 발음하기보다 입 모양과 조음 기관의 모양을 살

피며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음성

언어의 기본 요소인 ‘소리’에 대한 인식을 기르고, 읽기와 쓰기의 기초를 닦아 의사소통 역

량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듯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령기 아동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에게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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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발음 교육의 제공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이민자들이나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지도

하는 발음 교육은 단순히 올바른 소리를 내는 기술을 넘어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기

반을 다지는 것이다.

한국어 발음 교육은 한국어 교육 중에서 연구가 가장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민자들의 증

가와 함께 2000년대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개척기(1986-2001)에 해당하는 한국어 발음 학

습법 연구에는 노대규(1986)와 전재호(1989)가 일본어 화자 학습자와 영어권 화자 학습자에

게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방법을 설명하는 연구가 시초라고 할 수 있다(조은실, 2015).

초기 한국어 발음 교육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대조하여 발음을 연구하거나(우인혜,

1998; 하세가와 유키코, 1997),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습성의 차이를 제시하여 정확한 목표

어의 습득을 제시하는 대조 언어학적 교육 방법으로 모국어와 목표어를 대조하여 지도하는

방법(유성열, 1997), 모국어의 간섭현상, 한국어의 분절음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다양화기

(2002-2011)에는 연구에 많은 언어권이 등장하면서 각 언어와 한국어를 대조하거나(조은실,

2015), 한국어 표기법과 발음의 특징이 반영된 새로운 발음 교수－학습 방법으로 한국어

Phonics를 제안하였다(김형복, 2009). 발음 교육과 일반 음운론을 바탕으로 초분절음 연구,

교재 개발,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의 발음 효과 검증 등 한국어 발음 교육의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둔 시기이다. 2012년 이후에는 IT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웹 기반을 이용한 연구,

IT 기술이 적용된 교육 방법, 음악적 요소의 시도, 음성적 특성 연구 등 학습자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로 확대되었으며, 의사소통에서 의

도한 발화 내용을 정확한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는 대부분 언어권별로 나누어 이민자들의 모국어와 대

조하거나 한국어 발음 오류의 원인 및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가 대다수였다. 그리고 한국

어의 분절음, 초분절음, 음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비롯하여 한국어 발음 요소의

지도 필요성 제시만 하고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특히, 모

국어와 목표어를 대조하는 방법이나 모국어의 간섭현상 등 특정 국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이선하(2019)가 지적했듯이 다양한 모어를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함께 학

습해야 하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 적용이 어렵다. 이민자들이 모국어 간섭과 관계없이 한국

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다양한 모국의 학습자들이 함께 학습하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의 모국어

와 관계없이 한국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고, 학습자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시

도와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 한국어 발음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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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음 교육과 한국어 발음의 특징 

1) 발음 교육

이민자들을 비롯한 외국어를 학습하려는 제2 언어 학습자들의 목표어 습득은 모어 습득

과 다르게 음성과 문자를 함께 습득하게 된다.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위해 목표어의 발음에

예민한 제2 언어 학습자들은 정확하게 발화하기 위하여 분절음을 기본으로 강세와 리듬,

억양에 이르기까지 목표어의 유창성을 목표로 초분절음 교육을 수행한다.

음성과 문자를 함께 습득해야 하는 제2 언어 학습자들의 문자 해득은 발음 중심 지도법

이라고 불리는 상향식(Bottom-Up) 모형, 의미 중심으로 문자를 깨치는 하향식(Top-Down)

모형, 두 모형을 절충한 지도법인 상호 보완 (Interactive Compensatory) 모형이 있다(한명

숙, 2019). 발음 중심 교육법인 상향식 모형은 파닉스 교수법의 기저가 되는 모형으로 소리

에서 낱말로, 낱말에서 구와 문장으로, 문장에서 전체의 의미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문자

기호를 정확하게 해독하고, 그것을 서로 결합하여 점차 더 큰 단위로 만들어가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모형이다(노명완, 1994). 이런 상향식 모형은 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개별 음을 정

확히 익힐 수 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빚어지는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허재영, 2008). 의미 중심의 지도법인 하향식 모형은 상황과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방

법으로 담화 수준의 초분절적 요소에서 시작하여 개별 음으로 지도해 가는 방식이다. 이

모형은 담화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지만, 개별 음의 정확한 음소를 익히는

것에 소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허재영, 2008). 상호 보완 모형은 발음 중심 지도법과 의

미 중심 지도법을 절충하여 학습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방법을 탐색하면서 지도 방법을

변화해 나간다(이경화 외, 2008).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 및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지도 방법

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며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으로

발음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허재영, 2008). 그런데 이러한 지도접근법은 서로 다른 견

해를 갖지만, 목표 음소를 일반화하고 목표 음소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의 발음지도 방법은 음소문자의 특성과 문자와 소리의 1:1 대응하는 특징을 고려

하고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소를 정확하게 발음을 익히고, 기본음절표에 따라 조합

하는 원리의 지도는 상향식 모형의 지도가 적합하다. 그러나 한국어 발음이 표기와 불일치

되는 부분과 의미 중심의 초분절 요소의 지도도 필요하므로 두 모형을 절충하는 상호 보완

모형의 지도가 적절하다.

2) 한국어 발음의 특징 

한국어는 한글을 표기 문자로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한국어 학습자는 한글의 모음과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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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하나하나의 발음을 습득해야 한다(김종덕, 2017). 이처럼 한글이 하나의 문자가 하나

의 음에 대응하는 표음 문자로 알려져 있기에 한국어 학습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표기

그대로 읽으면 된다는 인식(김미형, 2019)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어는 발음과 표기의 불일

치 비중이 높은 언어 중의 하나이다(김종덕, 2017). 또 한국어를 표기할 때 영어나 다른 언

어와 달리 모아쓰기의 특징이 있어서 단순히 자모를 읽는 것만으로는 한글을 읽거나 쓸 수

없다(이정수, 2024).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한글 자모의 음소를

익힌 후, 음절자를 만들어 읽어야 한다(이명은, 2022). 그러나 음절과 음절의 경계에서 음운

의 변동이 다양하여 언어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특징(복거철, 2020)을 갖고 있어

서 발음과 표기의 불일치는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유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

해 요인이다. 특히 이런 특징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표준 발음으로 발화할 때 어

려워하는 점이다.

한글을 처음 학습하는 학령기 아동을 비롯하여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

워하는 부분은 받침 발음이다. 한국어 표준 발음법 제8항에 따르면, 한국어의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자음만 발음한다. 받침으로 쓰이는 27개의 자음은 원래의 소

리로 발음되지 않고, 대표음으로 바뀌어 실현된다. 이런 현상은 표준 발음법에 명시되어 있

듯이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였다고 되어있다.

3.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한국어 발음 교육 선행연구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안에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바른 말소리(正音)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교육적 함의가 있다(김슬옹, 2012). 김유범

(2009)은 훈민정음 해례본 기술에 사용된 용어 개념을 음성학과 음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

고 서양에서 보편화된 음성학적 지식이 이미 15세기 조선에서 기술되었다고 말하면서 한글

의 우수성과 교육적 가치를 언급하였다. 특히, 한글 자형과 음가 및 음절을 반복적으로 설

명해 그것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자모의 사용례를 제시하는 방법, 음절표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며, 이를 활용한 한글 자모 교육

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자모 교육자료로서 중요하다(이정수,

2024).

한글 자모 교육 연구는 1990년대부터 점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김참이, 2021), 자모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읽고 쓸

수 있게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오광근, 2017) 발음 교육의 논의가 시작된 시기에 자

모 교육의 연구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리를 바탕

으로 한글 자모의 문자 교육과 발음 교육을 학습 방법적 측면에서 제안하고 있다.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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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흥미와 쉬운 체계적 접근을 위해 PPT 수업모형을 통해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제시하

고(이명은, 2022),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음향적 특성에 따라 음악의 멜로디와 리듬을 적용한

발음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이숙, 2009). 이같이 한국어 발음 교육에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원리의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음성·음운학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초등 교육과정에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현실은 우리말 소

리의 특성이 한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아야 함

을 보여준다(김부연, 2019). 최정윤·박상옥(2023)의 연구에서는 노화로 인한 한국어 모어 화

자들의 부정확한 발음을 개선하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리를 활용하여 발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발음이 개선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해례본 제자원리의 교육적 가

치를 확인하였다. 노인의 경우와 이민자들의 경우 발음이 부정확한 원인은 다르지만, 한국

어의 음성학적 부분이나 구조적인 부분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리는 발음 교육의 기

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최영환, 2014).

발음 교육의 범위에 대하여 노대규(1986)는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가 모두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문규(2015)와 박혜경(2003)도 어조와 운율, 음운 규칙, 변동 규칙을

포함한 표준 발음 교육을 주장한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은 오류를 보이는 비음화와 유음화

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의 초기부터 지도하여 실제로 발화되는 과정에서의 음운 변동을 익

혀야 한다(박혜경, 2003). 이런 학습 과정에서 자모음 체계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여 조음

방법을 이해하면, 암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발음을 학습할 수 있다(김은경,

2006). 앞선 연구를 살펴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 원리가 발음 수업의 기초 마련에 적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이민자를 위한 발음 교육은 주로 분절음, 초분절음, 연음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실행이 가능한 발

음 교육프로그램은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리를 적용하여 자모의 학습 순서를 결정하

고, 목표어 달성을 위한 자모의 조음 방법, 음운 규칙과 변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자 한

다. 모음의 순서와 자음의 순서는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훈민정음의 제

자원리를 원형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4.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발음 교육

성인 학습자는 아동 학습자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학습 특성을 지닌다. 성인학습자의 자

기주도성(self-directedness), 경험 중심성, 과제 중심성(task-orientation), 즉각적 활용성

(readiness to learn)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

습 결과를 즉시 활용하도록 하는 중요한 특성으로, 활발한 상호작용과 함께 효과적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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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윤혜순·김선희, 2011).

Knowles(1980)는 성인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을 통제하며 자

신의 경험을 주요 학습 자원으로 활용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성인 학습에서 경험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학습의 출발점이자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이며, 학습은 기존 경험과 새

로운 지식 간의 재구성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Mezirow(1991)는

학습자가 기존의 인식 틀(frame of reference)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전환학습

(transformative learning)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이 성인학습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민 성인 학습자들은 자발적 선택보다는 생존과 사회 적응의 필요에

의해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최현정, 2019), 이미 모국어의 음운 체계를 확립한 상

태에서 새로운 음운 체계를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다(정명숙, 2003). 따라서 성인 학습자의 발음 학습은 단순한 음성 모방이나 반복적 산출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습자는 발음 체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

산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며, 외적 피드백을 수용하여 자신의 발

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즉, 발음 오류의 수정은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모

국어와 목표어의 음운 체계 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발화 전략을 형성하는 인지적 전환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음 능력은 단순히 정확한 음성을 산출하는 기술을 넘어 이민 성인 학습자의 의

사소통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명료한 발음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의사소통 성공 경험을 축적하게 하며, 이는 언어적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Bandura, 1997). 또한 의사소통 능

력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으로, 성인 학습자의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 실제 생활 맥락에서 중요한 평생학습 역량으로 기능한다(이창덕

외, 2010).

특히 이민 성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 능력은 언어 수행 능력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회적 관계 형성

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Norton, 2013). 반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심리적 위축

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발음 교육은 단순한 언어기능 교육이 아

니라 이민 성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한

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중요한 실천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은 발음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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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에 대한 이해와 실제 발화 활동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

한 반복 연습과 자기 피드백을 통해 학습 효과를 강화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

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발음 교육은 언어

기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이민 성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사회

적 통합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실행연구의 과정 

실행연구의 핵심은 실행(action)과 반성(reflection)에 있다. 실행연구의 과정은 계획한 것

을 실행하고 반성하며, 반성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계획하고, 실행하는 순서를 따른다.

이 과정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닮아있기에 실행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연구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 과정임을 의미하기도 한다(강성구 외, 2019). 실행연구의 목적은 현

장에서 실천적 지식을 얻는 것이며(최민식, 2020), 얻은 지식은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

없이 형성되어 가는 동사형으로 창조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이용숙 외, 2005).

Kemmis & McTaggart(2000)는 순환적·반성적·비판적인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실천적 지

식을 산출하는 실행연구의 과정을 [그림 1]과 같은 나선형의 자기반성적 연구 사이클 모형

으로 나타냈다. 1단계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여 현장이 지향하는 변화를 위해 계획을 세

우고, 2단계는 계획의 실행, 3단계는 실행을 통해 현장을 관찰한다. 4단계는 계획–실행-관

찰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반성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방안의 수정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실행-관찰-반성의 4단계를 반복한다.

[그림 1] 나선형의 자기반성적 연구 사이클 모형

출처: Kemmis & Mctaggart(2000),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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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emmis & McTaggart(2000)의 실행연구 모형을 연구의 기본 틀로 적용하였

다. 이 때 실행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

으로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Branch(2009)의 ADDIE 교수설계모형(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을 접목하여 활용하였다. 즉, ADDIE 모형의 세

가지 단계인 ‘분석’, ‘설계’, ‘개발’을 초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틀로 활용하였으며, 계

획된 프로그램은 실행연구의 실행(act)-관찰(observe)-반성(reflect)의 순환 과정을 통해 지

속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는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

리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는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이민자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관 담당자와 이민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

과, 이민자와 기관 담당자 모두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발음 교육이 제한된 시수로 운영되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민자들이 한국어 발음에 어려

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K시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 운영 현황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구성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

리, 한국어 발음교육, 성인학습, 자기주도학습, 자기효능감, 평생교육 및 이민자 한국어교육

과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교육 내용 구성과 교수·학습 방법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요구조사와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을 선정하

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리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발음 학습이

발음 원리의 이해에서 실제 발화로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3단계로 구

성하고,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가 함께 학습하는 교육환경과 기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훈민정

음 해례본의 제자원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PPT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실제 수업 내용과 활동을 구성하여 한국어 발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프로그램 초안은 한국어교육 및 국어학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와 교육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초성·중성·종성 학습 순서를 수정·보

완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

로그램을 ‘바른 소리(正音)’ 교육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행연구의 실행(act) 단계에서 현장에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운

영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발음 변화와 학습 참여 양상,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상

황을 관찰(observe)하고, 연구일지, 수업 녹음자료, 학습자 발화자료, 활동 결과물 및 면담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반성(reflect)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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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강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연구 참여자의 평가와 연구자의 반성을 반영하여 교육내

용과 교수·학습 활동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 실행의 계획(plan)에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순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Kemmis & McTaggart(2000)

의 나선형의 자기반성적 실행연구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 절차를 실천하고, 연구자 반성을

통한 탐구적 자세를 유지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및 면담 참여자

1차 실행연구는 2023년 5월∼7월 K시의 가족센터에서 ‘이민자 역량교육’을 수강하고 있

는 수강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계획된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학습자들

의 다양한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연구와 관련한 당사자의 유의미한 말이 연구에 중요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김한수, 2024), 수강생 전원(12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2차 실행연구는 2024년 5월∼7월 K시의 소재의 S 공장에서 ‘이민자 역량교육’에 참여하

고 있는 노동 이민자 20명과 1차 실행연구에 면담 참여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22명이 연

구 참여자가 참여하였다. 1차 실행과 2차 실행의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 2>와 같다.

연구내용 기간 내용

1차

계획 및

실행

계획 2023. 1.∼ 4.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요구

⋅문헌조사

⋅프로그램 1차 실행 계획

실행 2023. 5.∼ 7.
⋅계획된 활동의 실행

⋅실행과정에서의 피드백 다음 회기에 적용

관찰 2023. 5.∼ 7. ⋅실행과정 관찰 및 자료수집

반성 2023. 7.∼ 12.

⋅프로그램 실행의 평가

⋅수집된 자료 분석 및 해석

⋅반성적 평가(참여자 평가/연구자 반성)

⋅연구 참여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참여자 면담)

⋅프로그램 1차 수정

2차

계획 및

실행

계획 2024. 1.∼ 4. ⋅1차 실행 결과를 토대로 2차 프로그램 계획

실행 2024. 5.∼ 7.
⋅계획된 활동의 실행

⋅실행과정에서의 피드백 다음 회기에 적용

관찰 2024. 5.∼ 7. ⋅실행과정 관찰 및 자료수집

반성 2024. 7.∼ 9.

⋅프로그램 실행의 평가

⋅수집된 자료 분석 및 해석

⋅반성적 평가(참여자 평가/연구자 반성)

⋅연구 참여자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참여자 면담)

⋅최종 프로그램 완성

<표 1> 실행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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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실행연구기간 수업장소 출신국 인원수 총인원

1차 실행 2023. 5.∼7. K시 가족센터

중국 5명

12명

베트남 3명

필리핀 2명

캄보디아 1명

러시아 1명

2차 실행 2024. 5.∼7.

K시 소재 S 공장

네팔 12명

22명

인도네시아 4명

방글라데시 4명

K시의 카페
중국 1명

필리핀 1명

<표 2> 연구 참여자 

면담은 2023년 8월과 2024년 7월에 진행되었다. 1차 면담 참여자인 베트남 국적의 최혜

원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한 지 7개월 되었고,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하면서 유치원

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한국어의 어순에 맞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었으나 한자어로 된 단어의 뜻을 어려워하였고, 한자어

의 단어를 읽을 때마다 질문하며, 학습에 열정이 있는 면담 참여자이다. 러시아 국적의 유

학생 장미란은 한국에서 거주한 지 5년 되었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으

나, 본인 스스로 한국인과 같은 발음을 목표로 수업에 참여하는 면담 참여자이다

1, 2차 면담 참여자인 유동찬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K 대학에 진학 중인 학생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소극적인 학습자로 주로 소통하는 친구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중국 유학생이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 정도로 한국어를 듣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어려워했고, 한국인과 소통할 때는 번역기(파파고)

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이인자는 한국어 발음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필리핀 국적의 결혼

이민자이다. 한국에 귀화하여 30년 동안 거주하고 있지만, 영어의 어순을 사용하여 소통하

고 한글을 더듬더듬 읽기는 하지만, 한국어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단어의 뜻과 의미를 전달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1, 2차 면담 참여자 외에 2차 면담에만 참여했던 참여자는 2차 실행의 연구 참여자로 20

대의 노동 이민자이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이며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

하고 있다. 같은 국적의 공장 동료와는 본국의 언어로,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작업책임

자인 한국인과 한국어로 소통한다. 작업 용어는 익힌 상태이지만 세심한 작업에 따르는 한

국어 소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네팔 국적의 김용찬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익힌 발음으로

쉬운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박승훈(한국 거주 1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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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더듬더듬 읽을 수 있고, 한국어의 소통은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표현하고

있지만, 발음을 어려워하는 상황이다.

면담 참여자로 1차 실행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4명과 2차 실행의 연구 참여자 4명을 자

유의사로 선정하였다. 이때 1차 면담 참여자를 2차 실행에 포함하고 2차 실행의 면담 참여

자로 선택한 것은 1차 실행했던 프로그램과 2차 실행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수정된 프

로그램(2차 실행 프로그램)의 평가와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내용의 지속성 및 개인적 성장

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실행연구의 특성에 따라 수업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Maxwell(2009)이 제시한 풍부한 자료(rich

data), 참여자 검토(member check), 삼각검증(triangulation), 연구자의 반성(reflexivity)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는 연구자 저널(연구일지), 관찰자료(사진 및 녹음), 면담자료(집단인터

뷰 및 심층면담)이다. 연구일지는 실행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학습 반응과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수업 중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찰 사진과 발음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파일은 연구 참여자

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였다.

면담은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

는 집단인터뷰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위해 모든 수업을 종료한 후 프로그램이 진행된

교실에서 녹취 동의를 받은 뒤 약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2차는 심층면담으로, 개인별 발

음의 변화와 학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별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녹취하며 실시하였다.

차수 이름 나이 성별 거주기간 거주목적 한국어능력 모국명

1차

유동찬 27세 남 2년 유학생 토픽 4 중국

이인자 62세 여 30년 결혼(귀화) 읽기:중 / 의미:중 필리핀

최혜원 24세 여 7개월 결혼 읽기:상 / 의미:상 베트남

장미란 32세 여 5년 유학생 토픽 5 러시아

2차

유동찬 27세 남 2년 유학생 토픽 4 중국

이인자 62세 여 30년 결혼(귀화) 읽기:중 / 의미:중 필리핀

김용찬 24세 남 2년 근로 읽기:상 / 의미:하 네팔

박승훈 25세 남 1년 7개월 근로 읽기:하 / 의미:하 인도네시아

<표 3> 면담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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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면담 자료는 모두 전사한 후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고, 코딩과

범주화 과정을 거쳐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

여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면담 내용을 참여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게 또박또박 읽어주

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와 연구자의 해석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은 발음 정확도의 변화와 오류 유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민

자들의 사전·사후 발음 녹음 자료를 비교하여 목표 음소의 발음 정확도와 오류 유형을 분

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자음과 모음의 발음, 음운 변동의 적용 여부, 억양 등으로 설정하였

으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반복 청취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이민자들의 발화 변화와 학습 태도는 연구일지와 관찰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였다. 면담 자료는 전사 후 내용 분석을 실

시하여 이민자의 발음 학습 경험과 인식 변화를 범주화하였다. 연구일지, 관찰자료, 면담자

료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자료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음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학습 경험의 의미를 종합적

으로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결과는 평생교육 전공 교수 1인과 동

료 연구자 2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 해석의 적

절성과 범주화의 타당성을 점검받고, 연구자의 편견이나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

력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실행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해석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연

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 1차 실행   

1) 1차 ‘바른 소리’ 교육 프로그램 계획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 설계, 개발 단계를 거쳐 1차 ‘바른 소리’ 교육프로

그램을 계획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PPT를

제시하여 그림으로 설명하고, 자모음을 조합하여 발화하는 방법으로 1, 2, 3단계의 10회기

발음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발음을 단순히 따라 하는 데 그

치지 않고,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발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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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의 한정된 교육 일정과 나라별 구분 없

이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이 함께 모이는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

계하였다. 또한 발음 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누었고, 학습의 지루함

을 없애고 개인의 학습 의지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혹은 스스로 오류 발음을 교

정할 수 있도록 총 10회기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민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바른 소리(正音)’ 교육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

프로그램의 1단계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리를 바탕으로 기본 모음과 기본 자음의

생성 원리,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발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1단계는 1∼3회기로 이루어지며, 초성자와 중성자의 조합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어

발음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기본모음(ㆍ, ㅡ, ㅣ)의 의미와 초출자(ㅗ, ㅏ, ㅜ, ㅓ), 재출자(ㅛ, ㅑ, ㅠ, ㅕ)의 생성 원리와

조합 원리를 지도하였다. 이어 기본 자음(ㄱ, ㄴ, ㅁ, ㅅ, ㅇ)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설

명하고, 모음과의 조합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특히 ‘ㅗ와ㅏ’, ‘ㅜ와ㅓ’의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의 대립을 활용하여 입술 모양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

습자가 조음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2단계는 1단계에서 학습한 기본 모음과 기본 자음을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모음의 생성 원리와 자음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실제 발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2단계는 4∼7회기로 이루어지며,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생성 원리, 가획자, 이체자 및 각

자병서를 중심으로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4회기에서는 초출자에 ‘ㅣ’가 결합하여 생성된 ‘ㅚ, ㅐ, ㅟ, ㅔ’와 2회기에서 학습한 ‘ㅡ,

ㅣ, ㅗ, ㅏ, ㅜ, ㅓ’를 중심으로 처음 소리와 끝소리가 같은 단모음을 지도하였다. 이후 단모

음을 자음 ‘ㄱ, ㄴ, ㅁ, ㅅ’과 순차적으로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음절(예: 그·기·고·가·구·거·

괴·개·귀·게)을 발음하고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자모의 조합 원리와 규칙적인 모음 배열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 5회기에서는 초출자에 ‘ㅣ’가 결합하여 생성된 ‘ㅛ, ㅑ, ㅠ, ㅕ’,

기본자의 합용으로 생성된 ‘ㅢ’, 초출자의 합용으로 생성된 ‘ㅘ, ㅝ’, 그리고 ‘ㅚ, ㅐ, ㅟ, ㅔ’

에 ‘ㅣ’가 결합한 ‘ㅙ, ㅒ, ㅞ, ㅖ’를 중심으로 처음 소리와 끝소리가 다른 이중모음을 지도하

였다. 또한 이중모음을 자음 ‘ㄱ, ㄴ, ㅁ, ㅅ’과 순차적으로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음절(예:

교·갸·규·겨·긔·과·궈·괘·걔·궤·계)을 반복 연습하도록 하여 조합 원리와 모음 체계를 이해

하고 실제 발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회기에서는 기본 자음에 획이 더해져 생성되는 가획자와 이체자의 생성 원리를 지도하

였다. 기본 자음 ‘ㄱ, ㄴ, ㅁ, ㅅ, ㅇ’에서 획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ㅎ’의 생성 원리와 조음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ㅎ’과 ‘ㅇ’은 모두 후음에 해당하지만

가획자와 동일한 원리로 발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지도하였다. 또한 독립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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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ㄹ’의 특성도 설명하였다. 이후 가획자와 이체자를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각각 조합하여

발음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조합 음절을 기계적으로 발음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빈도가 높

은 음절을 중심으로 연습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변별이 어려운 발음을 정확

하게 구별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7회기에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병서하여 만든

각자병서 ‘ㄲ, ㄸ, ㅃ, ㅆ, ㅉ’의 생성 원리와 발음 특성을 지도하였다. 각자병서를 단모음과

조합하여 발음을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이중모음과의 조합은 음절을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제 발화 연습은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모음과 자음의 생

성 원리와 조합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3단계는 한국어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종성 발음과 음운 규칙, 초분절음을

중심으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하였다. 3단계는 8∼10

회기로 이루어지며, 종성 발음과 음운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발화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8회기에서는 종성에 사용되는 자음과 7종성 체계를 지도하였다. 종성

에는 자음 14개와 각자병서 2개(ㄲ, ㅆ)가 사용되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대표음으로 실현되는 원리를 설명하였다. 이어 초성 ‘ㄱ, ㄴ, ㅁ, ㅅ, ㅇ’과 중성

단계 회기 주제 목표 및 내용

1

단계

1 ‘바른 소리’교육프로그램 소개
⋅한글 창제의 역사적 사실 이해

⋅모음의 기본자 이해

2
기본자음과 기본모음에 ●(하늘)이

만나는 모음 알아보기

⋅초출자의 제자원리와 입 모양 이해

⋅자음 기본자 조음 위치 이해

⋅모음 기본자&초출자와 기본자음 조합 이해

3
기본모음에 ●●(하늘, 하늘)이

만나는 모음 알아보기

⋅재출자의 제자원리와 입 모양 이해

⋅재출자와 기본자음 조합 이해

2

단계

4
시작하는 소리와 끝나는 소리가 같은

모음 알아보기

⋅단모음의 이해

⋅단모음과 기본자음 조합 이해

5
시작하는 소리와 끝나는 소리가 다른

모음 알아보기

⋅이중모음의 이해

⋅이중모음과 기본자음 조합 이해

6
기본자음에 획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글자 알아보기

⋅가획자, 이체자의 이해

⋅가획자&이체자, 단모음&이중모음 조합이해

7 두 개씩 나란히 쓰는 자음자
⋅각자병서의 이해

⋅각자병서와 단모음&이중모음 조합 이해

3

단계

8 종성자(받침)의 발음 이해 1
⋅종성자(받침)의 7종성 이해

⋅초성–중성–종성자의 조합 이해

9 종성자(받침)의 발음 이해 2
⋅합용병서, 종성자(받침)의 발음의 이해

⋅종성자(받침)의 발음 실현과 한국어의 음운 규칙 이해

10 발음과 함께 배워요. ⋅강세, 억양, 장단, 연접이해

<표 4> 1차 ‘바른 소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회기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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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ㅣ, ㅗ, ㅏ, ㅜ, ㅓ’를 조합하고, 종성에 동일한 자음을 결합한 음절(예: 극·긱·곡·각·국·

걱, 는·닌·논·난·눈·넌)을 반복 연습하여 종성의 발음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9회기에서는 서로 다른 자음이 결합한 합용병서 종성과 그 발음이 실현되

는 음운 규칙을 지도하였다. 종성 발음이 실제 발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음운

규칙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반복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정확한 발

음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회기에서는 분절음 학습을 바탕으로 초분절음을 지도하

였다. 음절 수에 따른 강세, 문장의 유형에 따른 억양, 휴지와 연접의 원리를 지도하여 발

음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의미와 상황에 적절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1차 ‘바른 소리’ 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관찰

1차 실행에서는 계획된 3단계의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 회기의 변경 및 추

가가 필요한 내용은 다음 회기에 바로 수정하면서 진행하였다.

1단계는 1회기, 2회기, 3회기의 수업에 해당되며, 수업 목표는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

을 설명하고 기본 모음과 기본 자음의 제자원리 및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도하는 것

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1단계 학습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의 학습 욕구를 확인하였다. 또 모

음 발음에서는 ‘ㅜ’와 ‘ㅓ’의 입 모양에서의 오류와 자음 발음에서 ‘ㅅ’의 발음이 ‘ㅆ’로 발화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표준어 발음을 배우고 싶고,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싶다.”고 학습자들이 말

했다. (연구일지 1-4)

ㅜ(우) 입 모양이 매우 불안정함. ㅜ(우) 발음 시, 입술 주변의 근육이 떨림. ㅗ(오) 의 입 모

양으로 입술을 오무린 상태로 ㅜ(우)발음을 함. (연구일지 1-6)

스, 시, 소, 사, 수, 서 발음 시, ‘스→스, 시→씨, 소→쏘, 사→싸, 수→쑤, 서→써’ 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남. (연구일지 1-9)

2단계는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수업이다. 수업 목표는 1단계보다 복잡한 형태의 단

모음, 이중모음, 가획자, 이체자, 각자병서를 설명하고 발음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모음과 자음의 조합 원리 이해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어 발음 시, 입 모양이

수업 내용의 시각 자료와 다르게 실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이민자에게 언어로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거울을 이용하여 잘못된 입 모양을 학습자가 스스로 인

지하여 수정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는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입 모양을 확인하고, 오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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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찾고 스스로 수정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ㅚ(ㅗ + ㅣ) ㅐ(ㅏ + ㅣ) , ㅟ(ㅜ+ㅣ), ㅔ(ㅓ+ㅣ)의 조합의 원리는 잘 이해하였음. (연구일지

1-22)

“ㅜ(우)는 입을 옆으로 해야하니까. 그러면 우유(가) 잘 됩니다. 입을 앞으로 하면 안되지. 맨

날 오요 했는데, 그래서 밀크. 우유 잘 해요.” (장미란 1-45)

“거울 보면서 내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제 파악하게 돼서 (중략) 거울보니까 내가 입

모양이 많이 달랐어요.” (이인자 1-98)

3단계는 8회기, 9회기, 10회기 수업에 해당하며, 받침 글자와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음절

을 중심으로 발화를 지도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8회기에 학습한 대표음 7개로 발음되는

받침 발음의 규칙과 수업 내용에 구성된 받침 발음은 리듬을 타면서 발화하였다. 합용 받

침과 연결되는 음절의 음운 규칙, 강세, 억양, 연접 등 초분절음이 적용하는 발화는 어려워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평소에 어려워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배우려는 학습 의지와 그 내

용들이 발음 교육에 중요함을 인지하였다.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녹음기의 기능을 이용하

여 복습의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언어 산출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 우리 이거(초분절음)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거 많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우리 말

할 때 발음을 높게 시작하지 말아요. 했어요. 그거 잘 돼요.” (연구일지 1-54)

수업이 끝나고, 한 학습자가 핸드폰의 녹음기를 보이며 녹음을 해달라고 했다. 왜 녹음을 하

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라고 했다. 학습자에게 녹음을 해 주었고,

그날 저녁에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한 것을 보내왔다. 문자로 격려해 주면서 수정할 발음을

다시 녹음하여 보내주었다. (연구일지 1-36)

거울로 확인하는 학습자도 있었고, 친한 사람들은 서로 발음 하는 입 모양을 봐주거나 틀린

발음을 서로 교정해 주는 모습이 관찰됨. (연구일지 1-40)

“이것처럼 공부하면 안 외워도 됩니다. 모양만 생각하면 되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외우는 거

힘들어요.” (최혜원 1-36)

“발음 쪽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깐요. 그냥 듣고 그대로 흉내는 것처럼 했는데 그런

데 그게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갖고 발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외웠죠. 무슨 말인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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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공부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이인자 1-14)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이민자들은 성인이 되어 학습하는 제2 언어 학습자이므로, 충분한

반복 학습과 발음 체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요구된다. 본 ‘바른 소리’ 발음 교육프로그램

은 이민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음의 창제원리(創製原

理)와 조합(組合)의 원리, 자음의 상형(像形)과 가획(加劃)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발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류 발음의 원인

을 스스로 탐색하고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발음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즉, 제자 원리와 모음·자음의 조합 방식, 발화 방법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한 학습은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데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1차 실행 과정에서 관찰된 변화는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이 단순한 한국어 발

음 정확도 향상을 넘어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 형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

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는 자신의 발음 오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발음 원리 학습과 거울을

활용한 자기 관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발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탐색

하는 자기이해 역량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발음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방법을 찾고 조절하는 자기주

도학습 역량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발음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경험하면서 한국어 학

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배운 대로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은 기존의 수동적인 발음 모방 학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

적으로 관리하는 학습자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

험을 성찰하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한국어 발음 학습은 단순한 언어 기술 습득을 넘어 실제 생활 속 의사소통과 사

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 역량으로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

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학습 목적을 표현하였으며, 발음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가족

및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로 연결되었다.

3) 1차 ‘바른 소리’ 프로그램 실행의 반성 

1차 실행과정을 종합하여, 1차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들이 마지막 회기에 수업을 마친 후,

교육프로그램 참여 후의 느낀 점과 자신을 평가하는 소감, 발음의 녹음 자료, 연구일지를

분석하여 반성하였다. 이를 2차 프로그램 실행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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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실행의 연구 참여자 평가

연구 참여자들은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자신의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발음이 어딘가 이상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발음이 안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안 된다고만 생

각했고, 안되는 것은 외국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자신의 입 모양을 거울로 관찰하면서 입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운

대로 연습하면 외국인이지만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고 한다. 또 발음을 배우고 나

니, 평소보다 본인의 발음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발음오류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때 왜 거울을 하나 했는데 내가 못하는 거 입모양을 거울보면서 알게 됐어요.” (최혜원

1-42)

“시 엄마(시어머니) 발음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다가 혼났는데. 내가 맞아요. 예전에는 몰라

서 다 맞구나 했는데 이젠 틀린거 알아요.” (최혜원 1-86)

“저는 한국어 자신 없어서. 내가 말 하는거 다 발음이가 정확 안 한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발음 맞다고 해서. 나도 이제 잘 하는게 있네. 했어요.” (장미란 1-82)

이 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한글에 대해 새로운 것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글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고 모음과 자음이 모여서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

지만, 남편이나 한국인 친구들도 잘 모르는 초출자, 재출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본인이

설명해 줄 때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였다. 발음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지만, 한글에 대한 지

식은 많이 알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한글에 대한것을 알게됐어요. 세종대왕만 알아요(세종대왕만 알고 있었어요).” (최혜

원 1-39)

“수업시간에 어려움 말 많이 나오쟈나요. 초출자, 재출자, 단모음, 이중모음 이런거요. 이런거

배울때 어땠어요

- 뭐 그냥. 어려운데 몰라도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알아요. 새로운거 배워서 좋아요.”

(이인자 1-35)

“전, 초출자 이건 거 좋아해요. 어려운 단어도 배워야 한국말 늘 수 있어요. 우리 어른이니까

어려운 말도 배워야 하죠. 외국인이라 쉬운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해주는 거 우리 더

좋아요.” (장미란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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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지 못해도 학습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 하는 것 같음. (연구일지 1-49)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거울로 발화하는 입 모

양을 확인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발음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자기 모

니터링(self-monitoring) 과정이며, 모니터링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

여 적절하게 조절하여 환경에 적응시키는 능력이다(Snyder, 1974). 연구 참여자들은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발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 능력은

타인의 발음까지 변별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인식과 올바른 판단의 능력은 올바른 학습으

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자기 모니터링의 강화는 자신의 발음을 스스로 점검하여 개

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접해보는 어려운 단어로 학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어려웠지만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았고, 어렵지만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어려운 공부를 했을 때 얻어지는 학습의 성취감을 얻은 경험이다. 성취감을 경험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높은 목표에 도전하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구분 평가

나의 발견과

자신감 향상

나의 발견

⋅나의 발음을 평가하는 기회가 됨

⋅자신의 입 모양을 관찰하며, 수정하는 기회가 됨

⋅한국어 발음이 잘 들리게 됨

자신감

⋅발음에 대한 칭찬을 선생님(연구자)에게 받음

⋅배운 대로 발음하려고 노력하여 남편에게 칭찬받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들음

⋅앞으로 발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음

⋅결석은 하면 안 되겠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음

⋅수업에 한 번도 안 빠진 것은 처음임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

학습 만족

⋅한글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되었음

⋅초출자, 재출자, 단모음, 이중모음 등 어려운 단어를 배우게 되어

뿌듯함

학습 욕구 증가 ⋅수업 시작 전에 전 시간 내용을 복습해주면 좋겠음

<표 5> 1차 실행의 연구 참여자 평가

(2) 1차 실행의 연구자 반성

1차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연구자는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반성하였다.

본 연구가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학습상황을 고려하여 복습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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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전 회차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하여 수업의 도입 부분에 ‘오늘 교육내용

소개하기’보다는 ‘지난주 학습 내용 알아보기’로 수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활동’

에는 거울과 녹음 가능 도구를 추가하여 매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음절을 발음할 때의 입

모양과 본인의 발음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주로 분절음을 지도하고, 3단계에서 종성자의 받침

실현을 배우면서 음운 규칙과 초분절음을 지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실행을 하

면서 이민자들은 자모의 조합, 분절음 발음은 지도한 대로 잘 실천되고 있었지만, 2개 이상

의 음절일 때, 발음을 글자 그대로 읽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런 상황의 고착화는 3단계

음운 규칙 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매회기의 목표 음절이

포함된 건전한 내용과 초급 어휘로 되어있는 동요를 선정하여 읽기 자료로 추가하여 지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구분 반성

학습자 상황에 맞는

교육 내용

내용 변경
⋅도입 부분의 ‘오늘 교육내용 소개하기’보다 ‘지난주 학습 내용 알아

보기’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내용 추가
⋅매회기에 목표 음절을 포함한 동요의 가사를 읽을 수 있도록 추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활동 추가

⋅매회기에 목표 음절을 학습하면서 거울로 입 모양을 관찰하고, 자신

의 발음을 녹음하여 듣고 수정하는 활동이 필요함

<표 6> 1차 실행의 연구자 반성

2.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 2차 실행   

1) 2차 ‘바른 소리’ 교육 프로그램 계획

2차 발음 교육프로그램 계획은 1차 프로그램 실행에서 교육에 참여한 이민자들의 한국어

발음 발달 양상과 학습 경험을 분석한 후, 참여자 평가와 연구자 반성을 반영하여 수정·보

완하여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능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

였다. 프로그램의 3단계, 10회기 구성과 회기별 주제 및 학습 목표가 발음 원리를 체계적으

로 습득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틀은 유지하되 학습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구

체적인 학습 활동을 추가하여 보완·계획하였다.

정확한 발음의 발화를 위해서는 모음의 입 모양이 중요하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인 초등

학교 교과서에서도 소리만 듣고 말하기보다 입 모양과 조음 기관의 모양을 살피고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듯이 목표 음절의 정확한 실현을 위해 ‘거

울로 입 모양을 관찰하기’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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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왜 거울을 하나 했는데 내가 못하는 거 입 모양을 거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최혜원

1-42)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목표 음소를 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발화하는 것

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일지와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였을 때, 연구 참여

자들은 한 음절 발화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두 음절 이상을 발화할 경우, 표준 발음법의 규

칙이 적용되지 않은 채 글자 그대로 읽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런 상황은 이민자들이 원

하는 의사소통 시, 정확한 발음을 발화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음운 규칙 학습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매회기에 두 음절 이상의 발음을

학습하기 위하여 읽기 자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각 회기의 목표 음절이 포

함된 한국 동요의 가사를 읽기 자료로 활용하여 읽고, 녹음하여 듣기 활동을 추가하였다.

“선생님, 제가 발음 뭐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선생님이 고쳐주시는 부분을 다시 들어서 (녹

음한 거)거울 보면서도 많이 연습 했어요.” (장미란 1-66)

“녹음한 거 들으니까 계속 계속 ‘이리 날라 오너라’ 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했더니 ‘이리 나

라 오너라’ 됐어요. 남편이 발음 좋네 했어요.” (최혜원 1-16)

2차 실행을 위해 추가된 내용은 동요 가사 읽기, 녹음 후 듣기이며, 적용될 회기별 수정,

보완된 내용은 <표 7>과 같다.

단계 회기 주제 목표 및 내용 활동 내용

1

단계

1
‘바른 소리’ 교육

프로그램 소개

⋅한글 창제의 역사적 사실

이해

⋅모음의 기본자 이해

⋅한글 창제의 역사 알아보기

⋅모음의 기본자 ⋅ ㅡ ㅣ익히기

2

기본자음과

기본모음에

●(하늘)이

만나는 모음

알아보기

⋅초출자의 제자원리와

입 모양 이해

⋅자음 기본자 조음 위치 이해

⋅모음 기본자 & 초출자와

기본자음 조합 이해

⋅초출자의 제자원리와 입 모양 살펴보기

⋅자음기본자 조음위치 익히기

⋅ㄱㄴㅁㅅ+ㅡㅣㅗㅏㅜㅓ 발음연습

⋅거울로 입 모양 점검

⋅동요 ‘나비야’ 가사 읽기

⋅‘나비야’ 녹음후 듣고 수정

3

기본모음에

●●(하늘,

하늘)이 만나는

모음 알아보기

⋅재출자의 제자원리와

입 모양 이해

⋅재출자와 기본자음 조합

이해

⋅재출자의 제자원리와 입 모양 살펴보기

⋅ㄱㄴㅁㅅ+ㅛㅑㅠㅕ 발음연습

⋅거울로 입 모양 점검

⋅동요 ‘글자 노래’ 가사 읽기

⋅‘글자노래’ 녹음후 듣고 수정

<표 7> 2차 ‘바른 소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회기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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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목표 및 내용 활동 내용

2

단계

4

시작하는 소리와

끝나는 소리가

같은 모음

알아보기

⋅단모음의 이해

⋅단모음과 기본자음 조합

이해

⋅단모음 익히기

⋅ㄱㄴㅁㅅ+ㅡㅣㅗㅏㅜㅓㅚㅐㅟㅔ 발음연습

⋅거울로 입 모양 점검

⋅동요 ‘봄나들이’ 가사 읽기

⋅‘봄나들이’ 녹음후 듣고 수정

5

시작하는 소리와

끝나는 소리가

다른 모음

알아보기

⋅이중모음의 이해

⋅이중모음과 기본자음

조합이해

⋅이중모음 익히기

⋅ㄱㄴㅁㅅ+ㅛㅑㅠㅕㅢㅘㅝㅙㅒㅞㅖ 발음연습

⋅거울로 입 모양 점검

⋅동요 ‘학교 종’ 가사 읽기

⋅‘학교 종’ 녹음후 듣고 수정

6

기본자음에 획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글자

알아보기

⋅가획자, 이체자의 이해

⋅가획자 & 이체자, 단모음 &

이중모음 조합 이해

⋅가획자, 이체자 익히기

⋅ㅋㄷㅌㅂㅍㅈㅊ + ㅡㅣㅗㅏㅜㅓㅚㅐㅟㅔ/ㅛ

ㅑㅠㅕㅢㅘㅝㅙㅒㅞㅖ

⋅ㅇㄹ+ㅡㅣㅗㅏㅜㅓㅚㅐㅟㅔ/ㅛㅑㅠㅕㅢㅘㅝ

ㅙㅒㅞㅖ 발음연습

⋅거울로 입 모양 점검

⋅동요 ‘퐁당퐁당’ 가사 읽기

⋅‘퐁당퐁당’ 녹음후 듣고 수정

7
두 개씩 나란히

쓰는 자음자

⋅각자병서의 이해

⋅각자병서와 단모음 &

이중모음 조합 이해

⋅각자병서 익히기

⋅ㄲㄸㅃㅆㅉ+ㅡㅣㅗㅏㅜㅓㅚㅐㅟㅔ/ㅛㅑㅠㅕ

ㅢㅘㅝㅚㅟㅙㅒㅞㅖ 발음연습

⋅거울로 입 모양 점검

⋅동요 ‘비행기’ 가사 읽기

⋅‘비행기’ 녹음후 듣고 수정

3

단계

8
종성자(받침)의

발음 이해 1

⋅종성자(받침)의 7종성 이해

⋅초성-중성-종성자의 조합

이해

⋅종성자(받침)의 7종성 이해 ㄱㄴㄷㄹㅁㅂㅇ 

익히기

⋅초성-중성-종성자의 조합 발음하기

⋅거울로 입 모양 점검

⋅동요 ‘똑같아요’ 가사 읽기

⋅‘똑같아요’ 녹음후 듣고 수정

9
종성자(받침)의

발음 이해 2

⋅합용병서, 종성자(받침)의

발음의 이해

⋅종성자(받침)의 발음 실현과

한국어의 음운 규칙 이해

⋅합용병서, 종성자(받침)의 발음 익히기

⋅종성자(받침)의 발음 실현과 한국어의 음운

규칙 익히기

⋅거울로 입 모양 점검

⋅동요 ‘얼룩송아지’ 가사 읽기

⋅‘얼룩송아지’ 녹음후 듣고 수정

10
발음과 함께

배워요.
⋅강세, 억양, 장단, 연접이해

⋅강세, 억양, 연접 익히기

⋅읽기 자료: 기초 토픽 교재의 지문 읽기

⋅기초 토픽 교재의 지문 녹음 후 듣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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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바른 소리’ 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관찰

1차 실행에서 수정되어 2차 실행에 적용한 활동은 내용은 첫째, ‘지난 학습 알아보기’ 시

간을 매회기에 구성한 것이다. 1차 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연구 참여자의 상황을 반영

하여 매회기의 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지난 학습 알아보기’ 시간을

구성하였다.

출석자들은 복습으로 학습 내용 정리를 하고, 결석자들에게는 지나간 수업 내용의 학습

을 간단하게 안내 함으로써 오늘의 수업 내용을 학습하는데 연속성을 위해 추가하였다.

1, 2차 연구에 모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는 1년 전보다 더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였

으며,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학습의 복습을 희망했다. 같은 내용의 반

복 수업은 지루함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앎이 자신감으로 표출되어 성취감으로 나타났으

며,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성취감과 만족감에서부터 형성된 것

으로 Deci(1975)가 말한 인간 내부의 힘으로부터 일어나는 행동의 내적 동기라고 한다. 학

습자에게 나타난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새로운 학습 동기 및 확장

으로 나타났다.

같은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괜찮다고 했다. 또 공부할 수 있어서

좋고, 잘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스러웠다. (연구일지

2-58)

“한국어학과에 가서 공부할라고 생각해요.” (박승훈 2-90)

“우리나라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 많아요. 배워서 네팔가서 한국어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박승훈 2-92)

“저는 빵 만드는 것 배우러 학원가고 싶어요. 발음 좋아지면 공부도 하고 학원가도 잘 말 할

수 있고 사람 만나는거 잘 할 수 있으니까.” (유동찬 2-65)

“한국말 잘하면 공장에서 반장님 할 수 있어요. 반장님 하면 좋아요.

- 월급이 많아지나요?

월급은 안 많고, 그냥 이거 저거 해라 하고 처음 일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일 배우는(가르

치는) 선생님 같은 거예요.” (김용찬 2-64)

두 번째로 추가된 내용은 ‘거울로 입 모양을 확인하기’와 ‘녹음 후 듣고 수정하기’의 활동

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관찰되었던 ‘ㅜ’와 ‘ㅓ’의 입 모양의 오류로 시작했던 ‘거울로 입

모양을 확인하기’와 ‘ㅅ’를 힘을 주어 발음함으로써 ‘ㅆ’로 실현되는 발음 오류의 수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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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녹음 후 듣고 수정하기’의 활동을 추가하였다. 이후 음절의 정확한 발화를 위해 매회기

의 활동으로 추가하여, 수업 시간마다 거울로 본인의 입 모양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모

습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인지하지 못했던 본인의 입 모양을 확인하고, 자

신의 오류 발음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의 발음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 이 경험은 자기 모니

터링(self-monitoring)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조절하여 환경에 적응시키는 능력(Snyder, 1974)을 키우게 된다. 이민자들은 거울

로 자신의 입 모양을 관찰하고, 스스로 녹음 후 다시 들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면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인 ‘자기 이해’를 경험한다(장영희, 2018).

“저는 ‘ㅜ’가 안되는 걸 알고 충격적 이었어요. 나는 한국어를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발음이 조금씩 틀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난 잘한다고 생각했

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어.” (박승훈 2-48)

“녹음하는 방법 좋았어요. 집에서도 해봤어요. 녹음을 했을 때, 들어보니까 내 발음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수업을 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 없다 구분을 못

했던 거예요.” (유동찬 2-88)

“매일 연습해요. 거울 보고, 이렇게 해서 잘 하라고(하려고).” (김용찬 2-63)

세 번째로 추가된 내용은 읽기 자료 및 동요 가사 읽기이다. 이민자들은 음소와 음소의

결합인 음절의 발음은 학습한 대로 잘 이루어졌으나 2음절 이상의 발화에서 음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자연스러운 발화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운 변동을 자연스럽게 지도

하기 위해 각 회기의 목표 음절이 포함된 동요를 읽기 자료로 선택하였으나 음운 변동을

자연스럽게 발화하기 위해서는 음률 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

업에 적용하였다. 동요 가사를 읽을 때보다 음률 지도가 음운 변동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녹음 하여 발음을 듣고 수정해 보는 과정에서 텍스트로

변환하여 발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오류 발음을 텍스트로 보면서 적극

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내가 틀리는 발음이 다 글씨로 나오쟈나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발음 써있으니까 알수 있

으니까 좋아요. 그럼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유동찬 2-87)

연구 참여자들은 클로바 노트 앱을 사용하여 녹음하고 텍스트로 바꿔놓은 것을 보여주며, 전

과 후를 비교시켜 줌. (연구일지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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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을 하는 이민자들은 한국어의 [어]와 [오]의 발음에 많은 오류를 보인다(김은

경·윤지현·성철재, 2015). 본 연구에서도 읽기 지도 시 ‘떴다 떴다’의 [어]발음이 ‘또따 또따’

의 [오]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을 붙여 음률로 ‘떧:따 떧:따’로 지도하였고

[어] 발음이 실현되면서 클로바 노트를 실행했을 때 올바른 발음으로 인식되었다. 동요의

가사를 읽었을 때의 실현된 발음과 음률로 지도했을 때의 발음 실현은 <표 8>과 같다.

읽기지도 음률지도

또따또따 비행기 나랄라 나랄라 높이 높이 날라라 우

리 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

리 비행기

<표 8> 읽기 지도와 음률 지도 후 텍스트로 변환 

<표 9>는 학습내용 추가 활동으로 초급토픽의 지문 읽기를 학습 전과 후의 발음을 녹음

하여 클로바 노트로 변환한 것이다. 변환된 텍스트를 보면 [ㅊ] 발음의 오류를 볼 수 있는

데, 한국어의 ‘ㅍ, ㅌ, ㅋ, ㅊ’은 유표적으로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수홍, 2019)고 하였듯이

네팔 학습자에게도 [ㅊ]의 발음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녹음을 통한 오류 발음 교육 후의

수정된 발음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교육 전 교육 후

우리 집에는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는 아버지가 저

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 기

타를 지면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아

버지한테서 기타 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

가 아버지에게 기타를 지으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무료 광견토 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는 아버지가 저

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 기

타를 치면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아

버지한테서 기타 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

가 아버지에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무료 공연도 합니다.

<표 9> ‘초급토픽 교재’ 읽기 교육 전과 후 텍스트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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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차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이 1차 실행에서 형성

된 성인 학습자의 역량을 심화하고, 이를 실제 삶의 변화와 연결하는 과정으로 작용하였음

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복습과 발음 연습을 통해 단순히 학습 내용을 기

억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1차 실행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이 동

일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기를 희망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습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내적 동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한다.

또한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관찰과 녹음 후 자신의 발음을 확인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수정 방향을 탐색하는 자기모니터링 능력과 자기

이해 역량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에는 자신의 발음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발음을 직접 듣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주체적인 학습자로 변화하였다. 이는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새로운 학습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기존의 수동적인 언어 습득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습을 관

리하는 성인학습자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발음 능력의 향상은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미래 삶의 방향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한국어 관

련 학습을 지속하거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는 미래 계획을 표현하였다. 이는 한국어 발음 학습이 단순한 언어 능력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의 진로 탐색, 사회적 역할 확대, 지역사회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 역량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어를 잘하면 반장님을 할 수 있다.”, “발음이 좋아지면 공부도 하고 사람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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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한국어 발음 능력이 실제 생활에서의 자신

감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2차 ‘바른 소리’ 프로그램 실행의 반성

2차 실행과정을 종합하여, 2차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참여 소감의 면담과 녹음 자료, 연구

자 저널을 분석하여 반성하고자 한다. 또한 반성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바른 소리’

교육프로그램을 완성에 반영하였다.

(1) 2차 실행의 연구 참여자 평가

연구 참여자들은 동요 가사의 읽기와 음률 지도를 통해 의사소통 향상에 대한 자신감,

실제로 발화되는 발음을 학습하면서 발음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도 관심을 보였다. 한

국어 발음이 정확해지면, 한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공장에서는 반장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서 대학생의 꿈과 직장에서의 직급성취의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어학과에 가서 공부할라고 생각해요.” (박승훈 2-90)

“우리나라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 많아요. 배워서 네팔가서 한국어 선생님 할 수 있어요.”

(박승훈 2-92)

“저는 빵 만드는 것 배우러 학원가고 싶어요. 발음 좋아지면 공부도 하고 학원가도 잘 말 할

수 있고 사람 만나는거 잘 할 수 있으니까.” (유동찬 2-65)

“한국말 잘하면 공장에서 반장님 할 수 있어요. 반장님 하면 좋아요.”

“- 월급이 많아지나요?”

“월급은 안 많고, 그냥 이거 저거 해라 하고 처음 일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일 배우는(가르

치는) 선생님 같은 거예요.” (김용찬 2-64)

이들은 자신들의 발음이 향상을 경험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향상으로 새

로운 배움을 계획하였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적인 동기이다. 인

간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내재적 동기로 확장되었다. 연구 참여자

들은 이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발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삶까지 생각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적

응을 위한 학습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고 시험공

부를 하는 토픽보다 동화책 같은 것을 함께 읽으면서 한국 동화책의 내용도 알고, 발음도



이민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147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기회에는 동화책을 읽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고 말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음과 자음의 제자원리를 이해하면서 무조건 외우지 않

아도 된다고 말하며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글을 원리로 이해 했다’는 평가

를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복습을 위한 교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배우면 외우지 않고 알 수 있어요. 글자 모양 생각하면 되니까.” (이인자 2-100)

“선생님, 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책 없어요.” (이인자 2-123)

동요 가사 읽기와 동요의 음률 지도는 본인들의 어색한 발음을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수

정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우리 발음이 어색하쟈나요. 그런데 노래로 하면 괜찮은 거 같아요.” (박승훈 2-56)

“노래가 자꾸 생각나서 일할 때도 불러요. 실제 수업하는거 사진으로 찍었어요 밤에 기숙사

에서 불러요. 이렇게 공부하고 발음 좋아졌어요.” (박승훈 2-58)

노래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음운 변동의 이해는 음운 규칙을 외워서 익혀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문을 읽으면서 억양이나 강세, 띄어 읽는 방

법의 지도는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2차 실행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 내용을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구분 평가

새로운 도전 도전

⋅발음이 정확해지면, 한국어학과에 진학할 것임(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어 선생님 하

고 싶음)

⋅빵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음

⋅공장에서 반장을 하고 싶음

원리로

배웠어요

학습

만족

⋅한글의 제자원리를 알게 되어 무조건 외우지 않아도 됨

⋅동요의 가사를 읽으며 배운 발음이 자연스러운 발음이 되어서 좋았음

학습

욕구

증가

⋅집에서 발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김

⋅후속 발음 공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좋겠음

⋅집에서 발음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음(교재가 없어서 아쉬움)

<표 10> 2차 실행의 연구 참여자 평가

(2) 2차 실행의 연구자 반성

연구자는 2차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보조자료’의 선택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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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았으나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은 ‘보조자료’의 선택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이들이

음운 규칙에 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민자들이 직접 동요를

노래로 지도받고 싶다는 의함에 따라 ‘보조자료’는 동요 읽기가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동요 가사와 읽기 자료의 녹음과 함

께 텍스트로 변환하여 자신의 발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발음을 텍스트로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평가였다. 이 활동은 마지막 시간에만 적용했던 활동이었지만 매 회기에 적용하는 것을 고

려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재가 없어서 학습에 어려웠다고 평가함에 따라 연구자는 회

기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구분 반성

학습자 상황에

맞는 교육 내용
내용 추가

⋅매회기에 목표 음절을 포함한 동요의 가사를 읽을 수 있도록 추가한 것에

음률이 추가되어 동요를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활동 추가

⋅매회기에 진행할 읽기 자료를 음성 녹음하고, 텍스트로 변환하여 발음을

확인하는 활동 추가

⋅각회기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지의 개발

<표 11> 2차 실행의 연구자 반성

3. 최종 프로그램

이민자들을 위한 발음 교육프로그램은 훈민정음의 해례본에서 제시하는 제자원리를 원형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발음 교육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제와 교육 내용은 동

일하다. 그러나 실행연구를 실천하면서 이민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

한 학습 활동을 연구 참여자의 요구, 연구 참여자의 수업 관찰 및 연구자의 반성을 통해

수정하였다.

최종 개발된 한국어 발음프로그램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원리에 따라 정확한 발화를

위해 규칙적인 모음의 순서로 조합하고, 매 회기 동요를 선정하여 읽기와 음률 지도를 통

해 목표 음소 발음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또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여 듣고, 녹음된 파일을

텍스트 변환하여 자신의 발음을 텍스트로 보면서 발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각 회기의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활동지를 추가로 개발함으로써 복습 교재로 활용

하도록 하였다. 최종 프로그램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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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최종 프로그램 내용 학습활동

1

단계

1 모음 기본자

⋅한글 창제의 역사와 배경

⋅모음의 기본자(ㆍ, ㅡ, ㅣ)와 생성

원리

⋅한글 창제의 역사 알아보기

⋅모음의 기본자 ⋅ㅡ ㅣ익히기

2 초출자

⋅초출자의 제자원리와 입 모양

⋅자음기본자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ㄱㄴㅁㅅ+ㅡㅣㅗㅏㅜㅓ발음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나비야’ 가사 읽기 및

리듬·억양 연습

⋅활동지 풀이 및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3 재출자
⋅재출자의 제자원리와 입 모양

⋅ㄱㄴㅁㅅ+ㅛㅑㅠㅕ 발음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글자노래’ 가사 읽기 및

리듬·억양 연습

⋅활동지 풀이 및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2

단계

4 단모음

⋅단모음의 조합원리와 발음

⋅ㄱㄴㅁㅅ+ㅡㅣㅗㅏㅜㅓㅚㅐㅟㅔ 

발음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봄나들이’ 가사 읽기 및

리듬·억양 연습

⋅활동지 풀이 및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5 이중 모음

⋅이중모음의 조합원리와 발음

⋅ㄱㄴㅁㅅ+ㅛㅑㅠㅕㅢㅘㅝㅙㅒㅞㅖ

발음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학교종’ 가사 읽기 및

리듬·억양 연습

⋅활동지 풀이 및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6
가획자와

이체자

⋅ㅋㄷㅌㅂㅍㅈㅊ+ㅡㅣㅗㅏㅜㅓㅚㅐ

ㅟㅔ/ㅛㅑㅠㅕㅢㅘㅝㅙㅒㅞㅖ

⋅ㅇㄹ+ㅡㅣㅗㅏㅜㅓㅚㅐㅟㅔ/ㅛㅑㅠ

ㅕㅢㅘㅝㅙㅒㅞㅖ발음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퐁당퐁당’ 가사 읽기 및

리듬·억양 연습

⋅활동지 풀이 및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7 각자 병서

⋅각자병서의 원리

⋅ㄲㄸㅃㅆㅉ+ㅡㅣㅗㅏㅜㅓㅚㅐㅟㅔ/

ㅛㅑㅠㅕㅢㅘㅝㅚㅟㅙㅒㅞㅖ 발음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비행기’ 가사 읽기 및

리듬·억양 연습

⋅활동지 풀이 및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표 12> 최종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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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최종 프로그램 내용 학습활동

3

단계

8 종성자 (받침)
⋅종성자(받침)의 7종성과 발음

⋅초성·중성·종성의 음절 구성과 발음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똑같아요’ 가사 읽기 및

리듬·억양 연습

⋅활동지 풀이 및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9
합용병서와

종성자

⋅합용병서의 원리와 종성자의 발음

⋅종성자의 발음과 음운규칙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얼룩송아지’ 가사 읽기 및

리듬·억양 연습

⋅활동지 풀이 및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10 초분절음
⋅강세, 억양, 연접의 발음

⋅발음 학습의 종합 정리

⋅초급 TOPIK 지문 읽기 및 발음

연습

⋅활동지를 활용한 발음 연습

⋅녹음 후 텍스트 변환을 활용한 자기

점검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자음과 모음 음소의 조합 원리로 지도하는 상향식

모형에서 시작하여 의미를 포함한 초분절음 교육의 하향식 모형을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상호 보완 모형으로 개발하였다.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민자들의

발음 교육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권별로 발생하는 한국어 오류 발음과 관계없이

이민자들의 발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훈민정음의 해례본은 음성학과

음운론 관점의 교육적 가치를 언급하였듯이 훈민정음의 해례본에서 제시하는 제자원리를

활용한 발음 교육프로그램은 외워서 학습했던 내용을 원리로 이해하면서, 배우지 않은 음

절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 언어를 이민자들에게 지도하는 데 적합했으며,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이 함께 학습하는 환경에서도 적합했다.

실행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학습 방법을 구상하여 다음 회기에 바로

수정한 ‘거울로 입 모양 관찰하기’, ‘동요의 가사 읽기와 음률로 지도하기’, ‘녹음하여 들어보

고, 자신의 오류 발음 찾기’, ‘녹음된 발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기’는 자신 발음의 조음 모습을

살피기 위한 활동으로 학습 현장의 학습자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이었다. 특히, 발음을 볼

수 있는 텍스트로의 변환은 IT 기술을 이용한 고도화된 교육 방법으로 발음 교육 방법의

성과였다. 발음이라는 것이 이론으로만 가능한 영역이 아니므로 발화를 위한 활동을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회기마다 수정하고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높였다. 이처럼

본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은 이론과 적절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 방법의 적용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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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이에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학습한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발음을 흉내를 내는 차원에

서 벗어나 자신의 오류 발음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발화하는 것이 가능했

다. 이런 결과는 단순히 이민자들은 발음의 기능적 성장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거

나 정착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 이민국에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로 구성된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민자에게 제공한 후, 교육

에 참여한 이민자들의 한국어 발음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한국어 발음 학

습 경험이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최종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의 순환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종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중심으로 모음과 자음의 생성 원리, 조음 위치와 방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3단계 10회기의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모음에서 자음으로, 분절음에서 초분절음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구

조를 통해 학습자가 발음 원리를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발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에 대한 인식과 발화 능력에서 유의미

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입 모양과 조음 위치의 부정확성, 경음화 오류, 받

침 발음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으나, 반복적인 발음 연습과 거울 활용, 녹음 및 자기 점검과

같은 시각적·청각적 피드백을 통해 점차 정확한 발화로 수정되고 있었으며, 학습자들은 자

신의 발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실행연구 과정에서의 반성을 반영하여 ‘지난 학습 내용 확인’,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동요 가사 읽기 및 녹음 후 피드백’과 같은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보완은 특히 두 음절 이상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음운 규칙 적용

능력과 자연스러운 발화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민자들은 모음과 자음의 조합 원리 및 조음의 원리를 이해하며 배움으로써 발음의 기

능적 성장이 있었다.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기반으로 한 조음 방식의 이해는 단순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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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발음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울을

활용한 입 모양 점검, 녹음, 텍스트 변환과 같은 활동은 자기 모니터링을 촉진하여 능동적

이고 자기조절 학습으로 전환을 이끌었다. 또한 동요를 활용한 초분절음 교육은 음운 변동

과 리듬, 억양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유창성 향상에 기여

하였다. 이러한 발음의 기능적 성장은 새로운 학습 동기로 확장되었다. 학습자들은 발음 개

선의 경험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보였으며, 이는 자발적인 복습과 추가 학습

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진학, 직업 역량 강화,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계획으

로 확장되었고,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활용한 발음 교육은 학습자의 발음 인식과 발화 능력을 동시

에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이는 기존의 반복적 모방 중심 발음 교육에서 나아가,

발음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발음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특히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이민자 학습 환경에서는 특정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 발음 원리 중심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

구는 모국어 간섭 중심의 기존 발음 교육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훈

민정음 제자원리를 활용한 발음 교육은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 않는 보편적 기준을 제공함

으로써,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학습 환경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시각적·청각적 피드백을 활용한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거울을 통한 입 모양 점검과 녹음 및 재청취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발음 학습

을 보다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자기

주도성과 경험 중심성을 고려하여 발음 원리에 대한 이해와 자기 점검 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재구성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단

순한 반복 연습을 넘어 의미 있는 자기조절 학습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성인학습의 특성

을 반영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설계 방식은 성인 이민자에게 효과적

인 발음 교육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발음 교육이 단순한 언어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새로운 학습 동기

형성, 자기효능감 향상, 나아가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교육 영역임을 보여주었다. 학습자들은 발음 향상을 통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학습 동기로 확장되어 한국 사회 적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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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조명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평생교육은 생애 전반에 걸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

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훈민정음 제자원리 기반 프로그

램은 언어 기능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며,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을 통해 사회적 관계 확대와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였다. 이는 발음 지도가 이민자의 사회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참여자들은 발음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발화를 점검·수정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인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함께 학

습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의 가능성도 확인시켜 주었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형성된

자신감은 학업, 직업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기대와 참여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이 언

어 습득을 넘어 사회통합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핵심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경험을 반영하여 설계된 발음 교육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평생교육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DDIE 교수설계모형을 실행연구의 계획 단계에 접목하여 이민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발음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개선하였다. 이

를 통해 개발된 훈민정음 제자원리 기반의 한국어 발음 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발음 정

확성 향상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학습 동기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며,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 학습자의 경험 및 효과, 그리고 실행 성찰을 통해 도출

된 최종 교육 모델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본 프로그램은 향후 이민자를 위한 한국

어 교육과정 개발 및 발음 교육 연구에 있어 실천적이며 확장 가능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발음 향상의 장기적 지속 효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효과 검증과 함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발음 피드백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추가

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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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a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s

Jeongyoon Choi (Kongju National University)

Sangok Park (Kongju National University)

Using action research, we developed and implemented a three-stage, ten-session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s from diverse linguistic

backgrounds. The entire study was conducted in two cycles involving 12 and 22

participants in the first and second cycles, respectively. Subsequently, based on the

findings, effective pronunciation-learning activities were refined and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gram.

The finalized program systematically teaches Korean pronunciation using the

principles of Hunminjeongeum and promotes learners’ self-monitoring and

self-regulation. The findings showed that this program not only helped improve

Korean pronunciation and language proficiency but also fostered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participation. As such,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can

support immigrants’ communication abilities and facilitate their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 Key words: immigrant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program, linguistic communication, ac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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